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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일본 주요 손보사 상반기 영업실적 부진

   □ 일본 상위 6개 손해보험회사 중 닛세이동화손해보험을 제외한 5사의 상반기 수입

보험료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. 

  o 이는 주요 손해보험회사 수입보험료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손해배상책

임보험의 보험료가 4월부터 대폭(약 20%) 인하된데 기인함. 

  o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은 도쿄해상니치도화재

보험을 비롯하여 손해보험재팬, 닛세이동화손해보험 등 대부분의 손보사에서 증

가한 것으로 나타남. 

  * 상위 6개 손해보험회사: 미래아홀딩스, 손해보험재팬, 미츠이스미토모해상, 아이오이손보, 니폰코

아손해보험, 닛세이동화손해보험

   □ 미츠이스미토모해상보험은 20-30대 젊은이들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으려는 경향

과 유가상승에 의한 신차판매의 부진이 자동차 수입보험료의 감소에 주요인으로 

분석하고 있음. 

  o 또한 자동차의 소형화도 보험계약고의 부진를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임.

  o 그리고 자동차 비소유 인구의 증가로 인해 자동차의 보유대수 자체가 줄어 든 것

도 수입보험료의 감소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. 

  o 다만, 신상품의 판매에서 호조를 보인 손해보험재팬과 모회사인 일본생명보험과 

제휴하여 영업활동을 전개한 닛세이동화손해보험은 수입보험료가 증가함. 

   □ 화재보험은 도쿄해상니치도화재보험, 손해보험재팬, 미츠이스미토모해상보험, 니

폰코아 손해보험 4개사의 수입보험료가 감소됨. 

  o 여기에는 건축기준법개정에 의한 건축 확인 심사의 엄격화 등으로 인한 주택착

공 건수의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. 

(산케이뉴스, 10/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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